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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컨셉, 더블유위크 매출 48% 증가…
이달 말까지 고객 감사 ‘블랙위크’ 추가 개최

	□ 지난해 블프 대비 매출 신장, 24시간 브랜드 세일, 뉴컨셉 앵콜세일 등 코너 인기
□ 팝업에 5,700여 명 다녀가… 참여 브랜드 매출 53%, 20대 신규가입자 44% 증가
□ 이달 말까지 ‘블랙위크’ 추가 개최… 더블유위크 인기 상품 및 브랜드 릴레이 행사도  


  
패션 플랫폼 W컨셉은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더블유위크’가 매출 신기록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진행한 더블유위크 매출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블프 행사 대비 48% 신장했다. 행사 기간 일일 활성 사용자 수(DAU)와 구매자 수가 각각 21%, 14%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20대 고객을 타깃으로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20~29세 신규 가입 고객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해 고객 유입 효과도 확인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24시간 브랜드 세일’, ‘단독 브랜드 세일’에 참여한 브랜드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루에브르, 망고매니플리즈 등 2백여 개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각 브랜드가 패딩, 코트, 니트, 가방 등 겨울 핵심 상품을 앞세워 단 하루 높은 할인율을 제공한 점이 주효했다.

세부 카테고리별로는 ▲의류 50% ▲신발 35% ▲가방 32% ▲뷰티 130% ▲라이프 270% 등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패딩, 퍼, 무스탕 등 헤비 아우터와 방한 가전 등 판매량이 급증한 데다 연말 선물용 라운지웨어, 뷰티, 키즈 상품 수요도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신진 브랜드 성과도 두드러졌다. W컨셉이 올해 신규 입점한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위한 ‘뉴컨셉 앵콜세일’ 코너에서는 하네, 그노노이 등 총 60여 개 브랜드 매출이 행사 직전 주 대비 88% 급증했다. 또한, 모한, 온앤온, 까사미아 등 브랜드가 참여한 더블유위크 특별 라이브는 5회 누적 매출이 목표 대비 40% 웃도는 성과를 기록하며 브랜드 매출 신장에 기여했다.

브랜드 캠페인 일환으로 서울 성수동에서 선보인 오프라인 팝업 ‘더블유클로젯’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5,700여 명의 고객이 팝업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의 테마 옷장에서 다양한 스타일 체험 후 온라인 구매로 연계하고, 쿠키∙붕어빵 등 겨울 간식과 50만 원 럭키박스 등 알찬 이벤트를 마련한 점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오프라인 팝업에서 선보인 360여 개 브랜드 평균 매출을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해 온·오프 연계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고객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이달 말까지 앵콜 세일 ‘블랙위크’를 진행한다. 브랜드별로 사용할 수 있는 20%, 30% 할인쿠폰을 추가 지원하며 더블유위크에서 인기가 높았던 베스트 상품과 월, 수, 금 브랜드 릴레이 할인 등을 앞세워 행사 분위기를 잇는다.

로브로브, 그로브, 플로움, 구호플러스, 드로우핏우먼 등 브랜드는 24시간 브랜드 세일을 진행해 단 하루 높은 할인 혜택으로 선보인다. 또한, 블프 기간을 놓친 고객을 위해 홈언더웨어, 뷰티, 라이프, 디지털, 키즈 등 카테고리 행사를 한 번 더 진행하며 시즌 오프 상품을 높은 할인율로 만나볼 수 있는 아울렛 코너도 마련했다.

  W컨셉 관계자는 “행사 기간 겨울 추위로 헤비 아우터, 방한 슈즈 등 방한 아이템이 골고루 판매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고객에게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이달 말까지 블랙위크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말했다.

- 고맙습니다. W컨셉 홍보팀입니다. (총 2매) –

페이지 1 / 1



image1.png




